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주제: 4차원의 영성     제목 : 믿음의 힘       성경: 
마태복음 8장 23-27절

23 배에 오르시매 제자들이 따랐더니

24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
시는지라

25 그 제자들이 나아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
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
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27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
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마8:23-27)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다.
사람에게는 기본적으로 생리적인 능력과 물리적인 능력, 인격적 감

화력등이 있다. 물론 능력으로 따진다면 이 세계에는 수많은 능력들

이 존재한다.
그러나 유독 사람에게는 영적인 능력도 있다. 
그렇다면 정확히 영이란 무엇인가? (spirit, 루아흐, 네피쉬-프뉴마)

영이란 하나님과 천사와 사람과 마귀에게 있다. (생물체에게는 바이

탈리티-네피쉬, 물질에게는 에너지가 있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각 영이 있는데, 각 사람에게 있는 영을 자아라 

한다. 각 사람에게 영이 있는데 이 영이 스스로를 결단하고 자기 자

신으로 인식하며 자주적인 존재이다. 
그러나 사람의 영은 단독으로 존재하는게 아니라, 다른 영과 공존한

다. 원래는 성령과 공존하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성령

으로 충만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오직 사람은 성령으



로 충만해야 비로소 자유를 얻게 된다.
성령과 공존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예로 들 수 있다.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 마치 사람이 성령과 공존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는다. (물
론 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영의 특성은 무엇인가? 
첫째로 영은 불멸이다. 오직 하나님만 영을 멸하실 수 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영은 살아있다.(유기체, 확산과 

DNA 복제) 셋째로 영은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 넷째로 영은 존귀하

다. 다섯째로 영은 초월적이다. 즉 삼차원이 아닌 그보다 더 높은 차

원의 존재이다.(물론 사차원은 이 세계가 아닌 다른 세계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곳이 삼차원을 포함한 삼차원 이상의 세계이

다.-그러나 물리적 과학적 세계는 삼차원에 한정되어 있다.) 여섯째 

영은 창조적이다.(물론 사람은 창조하지는 못한다.-무에서 유를. 다
만 주어진 세계 안에서 창조적 기능을 감당할 수 있다.-유에서 유

를.)

영의 요소는 무엇인가?
첫째 영은 선과 악에 대한 의도이다. (원래 사람은 악을 모르도록 

지음 받았으나 선악과 사건 이후에 악이 첨가되었다. 본래 사람은 좋

은 것과 더 좋은 것을 분별하는 존재였다.)
둘째 영은 진리와 거짓에 대한 분별력이다.(거짓도 마찬가지로 선악

과 사건 이후에 첨가됨)
셋째 영은 상상력이다. (여기에 첫째와 둘째가 가미되면서 혼란하게 

됨)
넷째 영은 생각과 말이다. 
다섯째 영은 믿음이다.
여섯째 영은 사랑이다.



이런 영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서 문제가 되기도 한다.

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
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막9:23)

-이 말씀은 말 못하게 귀신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사람

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가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부탁하였

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네가 믿을 수 있다면’(할 수 있거든이 아니라, 
네가 믿을 수 있거든) (네가 나를 믿고, 내가 귀신을 내어 쫓을 능력

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전능하

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그렇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뜻)
(다만 여기에 악한 의도와 마귀의 시험하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은 거기에 응하지 않으시는 성격이 있다. 이 사람은 

그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지 못하는 것을 본고로, 의심해서라

기 보다는 조심스러운 표현이었다. 예수님이 그 사실을 아시기에 고

쳐 주신 것이다.)
-믿으면 자동적으로 기계적으로 전능한 힘이 생긴다는 뜻 아님.
-믿으면 믿는 사람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 아님.
-오히려 예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네가 진짜로 확신하느냐고 반

문하심. 즉, 기적이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며, 우리

에게 필수적인 것은 믿음이라는 것이다.

오늘 본문 말씀도 같은 맥락이다.
풍랑이 일 수 있다. 그래도 그 풍랑이 예수님이 주무시는 배를 공격



하지는 못할 것이다. 오히려 예수님은 깊은 잠을 청하시기 위해서 요

람을 거세게 흔들고 계시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제자들

은 초죽음이 되었다.
급기야 예수님을 깨우기까지 하였다. 이때 예수님은 깊은 잠에서 깨

어 나셨기 때문에 기분이 좋으실 리 없으셨다. 그래서 풍랑에게 그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처럼 무서워하면서 호들갑

을 떨고 있느냐고 핀잔을 주셨다.
26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

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이 말씀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전능하심을 강조하고 있다. 예수님

의 전능하심을 믿으면 무서워하지 않게 될 것이며, 오히려 풍랑을 즐

기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님

은 큰 믿음을 원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는 능력을 요구하시는게 아니다.
다만 예수님은 그 능력이 예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함을 강조하셨다. 
누구든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자들은 

창조적 영성을 발휘하여 구체적으로 예수님께 그 능력을 구하라는 

것이다. 믿고 구하면 주신다. 스스로는 속지 않기 위하여 교회를 통

해서 기도하라는 것이다. 

영성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우리도 영적인 존재인 것이 틀림이 없

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약하고 유혹받기 쉽다. 또 내 속에는 욕심

도 있고, 거짓도 있기 때문에 개인으로서는 영적인 능력을 나타내기 

어렵다. (가능하다는 것이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애를 낳을 가능성이 있는것과 진짜 애를 낳는 것은 다르다.



그리고 태초부터 우리의 영성은 성령과 함께 해야 가능하도록 지음

받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이 무엇인지 잘 알아야 하는 것과, 그것을 믿는 것이다. 
아멘.



<찬양예배>
주제:   제목:    말씀:


